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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폭력의 전이 메카니즘에 대한 고찰;

정서내성범위(Window of affect tolerance)를 중심으로

 구   미   희1)                 
 이   영   순†

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폭력을 왜 하게 되는지를 세대 간 폭력의 

전이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이의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카

니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세대 간 폭력의 전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 애

착이론, 사회적 정보처리이론, 신경생리학모델, 행동유전학 이론들을 제시하고 그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조절 방식이 학대적인 양육으로 이

어지면서 자녀의 정서와 행동 패턴,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어떻

게 세대 간 폭력의 전이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세대 간 폭력의 전이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서조절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감정이든 효과

적으로 경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 정서내성범위(Siege, 1999)를 적용하여 부모의 정서조

절 시스템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정서내성범위를 확장하는데 효과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 학대적인 

양육을 경험한 부모들의 상담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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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기 동안에 경험하는 폭력, 

특히 가정에서 부모 등의 친밀한 사람에 의해 

경험되는 폭력은 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Margolin & Gordis, 2000; Osofsky, 1999), 국가

의 의료비용 지출 증가 및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Gilbert et al., 2009). 2018년 아동

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판단된 아동학대 사례는 

24,604건으로 우리나라 아동인구 1,000명당 

2.98명이 부모의 학대에 노출되었고, 이들 중 

25명이 학대에 의해 사망하였으며, 학대행위

자 중 78.4%는 부모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fare [MOHW], 2018).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

거나 유기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

는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는 학대가 아닌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다

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ark & Han, 

2020). 부모가 자녀를 왜 학대하는가 하는 물

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훈육의 목적으로 체

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있는 것

을 감안하더라도(MOHW, 2019), 아동의 생명

을 위협할 정도의 학대적인 양육을 훈육이라

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놀랍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

장 일반적인 가정 중 하나가 “폭력주기(cycle 

of violence)” 또는 “세대 간 폭력의 전이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이다. 이

는 Curtis(1963)의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아마

도?(Violence Breeds Violence–Perhaps?)”라는 제

목의 간단한 임상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는 학대받은 아동이 만약에 살아 있게 된다

면 내일의 살인자와 다른 폭력 범죄의 가해자

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경험한 여성의 양육경험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70%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거

나 경계선 양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관찰

되었고(Egeland et al., 1987), 이후로 이 개념은 

폭력의 가해자가 폭력적인 가족 배경에서 온

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례보고서와 경험적 증

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Langhinrichsen-Rholing,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중복 경험을 살핀 연구에서 아동기

에 친밀한 사람(부모, 가족)으로부터의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은 물론 생의 전반에 걸

쳐 가해 경험과 연관되며, 특히 아동기에 폭

력을 경험하는 것은 성인기에 폭력의 피해자

가 되는 것보다도 가해자가 되는 것을 더 강

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2017).

미국에서 실시된 아동학대 실태조사 Adverse 

Childhood Experience(ACE) Study에 따르면 조사

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17,000명 중 2/3가 아

동기 부정적 경험(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을 보고하였으며, 스위스 Völkl-Kernstock, 

Huemer, Jandl-Jager, Abensberg-Traun, Marecek, 

Pellegrini, Plattner와 Skala(2016)는 아동정신건강

과 외래상담 6~20세 환자의 75%가 아동기 폭

력의 경험이 있었고, 영국 Huges, Lowey, Quigg

와 Bellis(2016)가 성인 3,885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조사에서도 46.4%가 아동기에 부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

우 Kim(2017)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문항 

(ACE-IQ)을 활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에서도 대상자 중 50%가 아동기에 

부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Ryu(2017)는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결과

에서 4,008건의 자료를 분석하고, 그 중 78.9%

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보고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고, 그 중 가족구성원들 간의 폭력 목

격도 49.1%인 것으로 나타나, 생애 전반에 걸

쳐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정적 경험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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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고, 이를 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영향력이 우려가 된다.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신체적으로는 골절, 

화상, 두뇌손상, 생식기능 이상, 장기파열부터 

심각하게는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

리 정서적으로도 자아기능 및 자기개념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 

관계 붕괴, 나아가 정신병리와 연관되기도 한

다(Korean Medical Association, 2006). 또한 아동

기의 학대경험은 공격성과 일탈행동, 학교폭

력 등에 영향을 미치며(Baek & Chung, 2020; 

Park, 2018; Kang, 2018; Byun, 2020), 학교적응

과 또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Oh, 

2013; Jung, 2014; Kim, 2015; SunWoo, 2017),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나 자해 경험과 관련이 

된다(Park, 2008; Noh & Hong, 201; Kim, 2017; 

Kang, 2018).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던 아동들이 성인이 

되면 심리적․신체적․사회적 문제를 갖게 되

어, 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역할이 무

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자녀의 출생에서부

터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단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폭력이 지속되

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경험한 부모라 하더라도 

모든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하지는 

않는다(Capaldi et al., 2003). 배우자나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있거나(Egeland et al., 

1987; Belsky, 1993), 부모의 아동기 동안 학대

적인 관계 외에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관계가 

있고, 부모로서의 생애 기간 동안 전문가와 

지속적인 치료 관계를 맺는 경우 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Egeland et al., 

1988). 국내 연구에서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

가 발생하여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공격적인 행동(비행, 일탈, 파트너 폭력 등)으

로 이어지거나, 학대적인 부모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있지만(Lee & Lee, 2002; 

Gim & Suk, 2003; Kim et al., 2007; Kang, 2009; 

Kim et al., 2011; Kim et al., 2013), 실질적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메카니즘을 살필 수 있는 연

구들은 부족하다. 다만 유사한 분야인 애착이

나 양육태도의 세대 간 전이를 검토해 보았

을 때, 어머니의 반영기능(Choi, 2015)과 부부

갈등해결방식(Won, 2004), 민감성(Ok & Bang, 

2012),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Chae, 2017) 등

이 불안정 애착으로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으며, 반영기능(Park, 

2015), 심리적 안녕감(Wi & Han, 2020), 자기성

찰지능(Yun, 2019), 양육신념(Choi, 2015; Kim, 

2019), 자기 수용(Choi, 2016) 등은 양육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애착과 양육태도와 관련 있는 요인

들로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기에는 한

계가 있고, 따라서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론과 효과가 

검증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폭력의 세대 간 전

이 메카니즘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부모역할

을 도울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를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아동

기의 폭력 경험이 어떻게 학대하는 부모가 되

는지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고찰하고, 둘째,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셋째, 학대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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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부모들의 양육을 돕기 위해 정서내성범

위(Window of affect tolerance)의 개념을 이해하

고 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

고자 한다.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는 이론

아동기 폭력의 경험이 폭력을 지속시키거나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

대 간 폭력의 전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

론이 제시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사회 학습 이론은 세대 간 폭력의 전이를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된 이론으로, 아

이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맥락에서 모델링 

및 강화를 통해 행동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한

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부분적으로 행동을 배우기도 하는데, 부모와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모델일 때의 행동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한다. 가족 내에서의 물리

적 공격은 그러한 행동이 적절하다는 메시지

를 제공하여 어린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배우

는 강력한 모델이 된다(Bandura, 1973).

White와 Straus(1981)는 신체적 체벌의 경험

이 모든 유형의 폭력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

게 하는 토대가 되고, Simons와 Wurtele(2010)은 

가혹하지 않더라도 체벌을 경험한 아동은 대

인 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으로 공격적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특

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강압적인 상호 작용은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 일탈, 공격적인 동료들

과의 연관, 동료들에 대한 강압적인 상호작용

으로 이끈다고 제안한다. Egeland(1993)는 직접

적으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을 목격하는 아동은 대

인관계 장면에서 폭력이 적절하다고 배우거나, 

그들의 성인기 관계에서 초기 아동기의 폭력

경험을 모방하게 될 것으로 설명한다.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Bowlby(1969)의 애착이론은 학대적인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의 폭력적 행동 발달을 이해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모로부

터 합리적으로 민감하고 사랑에 찬 지지와 정

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을 받은 아이

는 적절한 자존감이 발달하고, 필요한 경우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적절한 양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보살핌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이 

부족해지고 부모의 보살핌에 대해 다양한 감

정적 반응, 특히 불안과 분노가 발생하게 된

다. 양육자와 함께 한 수많은 경험들은 개인

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

하게 되고, 이 모델에 의하여 우리가 인생에

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달한 정

보를 선택하고 해석하거나, 우리 자신과 우리

를 돌보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역동적 정신적 표

상들이고, 대개 인식하지 못한 채 유지되면서,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타인에 대한 평가와 반

응을 안내한다. 여기에서의 결정적인 요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

적 경험이며, 이는 특정한 외상성 사건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Bowlby, 1980).

DeLozier(1982)는 성인 애착 장애가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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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양육을 보이는 어머니들을 조사한 결

과, 이들은 아동기 애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

였고, 그 결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내적 표상을 발달시키는 것

을 실패하였으며, 이는 부족한 양육 행동을 

포함한 성인 애착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설명한다. 주 양육자의 학대 또는 방치

는 아동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방해하여 아동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인 견해

를 발달시키도록 유도하고(Ainsworth, 1989), 학

대적인 양육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다른 사람

들과의 모호한 상호 작용을 적대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Egeland, 1993), 화를 내거나 순응하지 않는 유

아에게는 화를 내고 처벌적인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kenberg, 1987). 따라서 애

착이론은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

신, 타인, 자기-타인 관계들의 작동 모델이 만

들어지고 이는 다음 세대로 전이되며, 학대의 

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  정보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사회정보처리 이론은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

하게 되면 모호한 상호작용을 적대적인 의도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아기 동안에 심각한 신

체적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사회적 신호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게 되는 편향

되고 부족한 사회적 정보 처리 패턴의 발달을 

가져옴으로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

을 만들 가능성은 적어지고 만성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Dodge et al., 1990).

Frodi와 Lamb(1980)는 학대적인 부모들에게 

울고 있는 영아들의 영상을 관찰하게 하고 그

들이 보이는 반응을 조사하여 이들의 사회 정

보 처리 특성을 조사하였다. 학대적인 부모는 

영아들이 울고 있는 영상을 보았을 때 이를 

더 성가시게 느꼈으며, 덜 공감적인 표현을 

하였고, 웃는 영아에 대해서는 다른 비교 그

룹보다 덜 행복하고, 덜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고, 더 무관심한 것으로 보고했다. Kropp와 

Haynes(1987)는 두 그룹의 어머니들에게 영아

가 표현하는 고통, 놀람, 슬픔, 즐거움, 흥미, 

두려움, 분노의 슬라이드를 보여줬으며, 그 결

과 학대하는 엄마들은 비교 그룹보다 특정한 

감정신호를 잘못 식별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것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정보

처리 패턴과 아동학대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

을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인식에 관

한 연구에서 학대하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도 그들의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Reid, Kavanagh & 

Baldwin, 1987), 학대받는 아이들은 그들의 부

모들에 의해 종종 더 힘든 아이로 인식되었고, 

더 경멸적인 언어들로 묘사되었다(Lynch, 1976; 

Herrenkohl & Herrenkohl, 1979).

신경생리학 모델(Neurophysiological 

Models)

아동기 동안의 적대적인 가족 환경은 한 개

인의 생물학적 스트레스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고, 이렇게 취약해진 생리적 적응 반응은 

갈등의 순간에 감정과 행동, 관계 등을 고요

하게 만들지 못한다(Arbel et al., 2016). 폭력적

인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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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만성적인 이상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Repetti et al., 2002), 위협이나 외상에 

노출되면 자율신경계(ANS)를 자극하여, 싸움, 

도망, 복종, 얼어붙음과 같은 동물방어 생존반

응을 수반하는 교감신경계(SNS) 고각성과 부교

감신경계(PNS) 저각성 상태 결과를 초래한다

(LeDoux, 2002; Ogden, Minton & Pain, 2006; 

Porges, 2003; Van der Kolk, 1996a, 1996b). 특히 

교감신경계(SNS)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성

화와 비효율적인 회복은 정서적, 육체적 질병

과 연관되어 있다는 상당한 연구 결과가 있고, 

가족의 폭력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형성된 자

율신경계(ANS) 반응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지나치게 민감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한 데이터는 덜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자율신경계(ANS)의 만성적인 활성화는 나중의 

공격성을 수반할 수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Arbel et al., 2016).

스트레스 관련 시스템이 위험이나 스트레

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것은 적응적이나, 

아동이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부모를 경험하

게 되면 스트레스 반응들이 신체에 절차적 

기억으로 학습되고(procedurally learned physical 

tendencies), 이는 부모가 학대하지 않는 상황에

서 조차도 만성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실제로 위험

이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움(fear)이나 격분(rage)

이 활성화되는 비적응적 행동을 개발할 가능

성이 있다(Ogden, 2009). 스트레스에 만성적으

로 노출되면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과정이 반

복적으로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

와 관련된 능력을 저해하고, 정서적 각성, 계

획 및 의사 결정을 관리하는 신경학적 발달에 

전반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 

Bellis 2001; Glaser, 2000). 스트레스의 생리학적 

변화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기 외상과 부적응 행동 사이의 연관

성을 설명하는 주요 메카니즘으로도 설명된다

(De Bellis, 2001).

행동유 학(Behavioural Genetics)

위에서 설명한 이론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폭력적인 양육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하나, 최근 개발된 행동유전학 이론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폭력의 유전적 위험에 대해서 강

조한다(Jaffee, 2012). 세대 간 폭력의 전이는 적

어도 부분적으로 부모로부터 자손으로 유전된 

특성이 전달되는 것으로, 폭력적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유사성은 폭력의 환경적 영

향보다는 공유된 유전학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Hines & Saudino, 2002). 폭력적인 부모

는 자녀를 학대하고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유

전적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Koenen 

et al., 2005), 따라서 학대는 폭력의 원인이 아

니라 폭력에 대한 유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

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Jaffee et al., 2007). 

Roth와 Champagne(2012)는 DNA 메틸화(DNA 

methylation) 및 히스톤 변형과 같은 후성 유

전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면서, 방치, 학대, 만

성 스트레스 및 외상 등이 실제로 개인을 반

사회적 또는 폭력적 행동에 취약하게 하는 후

성 유전학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제안한

다. 이는 유전적 변이라기보다는 후성 유전

학을 수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민감성의 

상속(inheritance)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유전

적 소인은 일부 개인을 어린 시절 역경의 영

향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유전자

가 결정론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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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환경적 경험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후성 유전학적 연구는 환경이 유전자 발현

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뇌 발달과 공격적인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

고 있다. 부모의 혼합된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는 태내에 있는 동안 어머니의 흡연, 스

트레스, 빈곤, 우울증 등이 후생유전학을 통해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출생 

후에 부모가 폭력적인 양육, 빈곤, 낮은 교육, 

우울증 등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아이의 뇌가 그들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

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결

국 행동 문제의 세대 간 전이는 수많은 상호 

관련된 생물-심리-사회적 경로(bio-psycho-social 

path)를 통해 발생하며, 만성적인 행동 문제의 

세대 간 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물려받은 유전

자와 환경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태내 순간부터 시작하여 성장 초기의 환경 개

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지

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Tremblay, Vitaro & 

Côté, 2018).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

간 공격성 기원의 원인을 유전자(nature)에 의

한 것인지, 아니면 양육(nurture)에 의한 것인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Tremblay et al., 

2018), 위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게 되는 기원에 있어 유전적 요

인, 환경적 요인이 모두 중요하게 영향을 미

치며, 나아가 행동 문제의 세대 간 전이가 생

물-심리-사회적 경로(bio-psycho-social path)를 통

해 일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

인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표현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자주 

만나 주는지와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동

의 내적작동모델이나 조절의 양식이 생성되고,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들과의 접촉은 

DNA 메틸화를 통하여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

화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지므로, 결국 폭력의 

세대 간 전이는 아이가 부모 및 환경과 어떻

게 접촉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된 이론들은 주로 부

모의 양육방식을 중심으로 폭력의 세대 간 전

이를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학대적인 양육방식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모가 자녀와 만나는 다양한 상호작용

의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자녀 정서 상태에 대한 부모의 

의식적․무의식적 반응이 정서와 행동 

패턴,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위의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는 이론

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양육방식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는 아이의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

정적이고 지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이 있다. 아이들은 때로 부모를 정말 화나게

도 만들고, 밉살스럽게 행동할 때도 있다(Siegel 

& Bryson, 2012).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관찰된 주

요 특성은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부적응 행동이 전체의 21.4%에 해

당하는 7,152건, 다음으로는 정서․정신건강이 

6,466건(19.3%), 특성 없음이 6,115건(18.3%),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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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체건강이 1,863건(5.6%), 장애가 711건

(2.1%), 기타가 306건(0.9%)이었다. 피해아동에

게 뚜렷한 특성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18.3%

에 해당하였다. 이와 관련한 학대행위자의 가

장 두드러진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

로 8,388건(22.2%), 다음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또는 고립 4,933건(13.1%), 부

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2,721건(7.2%), 

학대행위자의 성격 및 기질 문제를 가지는 경

우는 1,676건(4.4%), 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103건(2.9%)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요인과 아동의 요인을 결합하

여 보면, 부모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 내 갈등이나 부

모 자신의 성격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부정적

인 정서 표현 등에 대해 이를 적절하게 다루

면서 양육하는 방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Kim, 2016). 부모는 자녀가 기뻐하거나 즐거

워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정서 반응보다는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을 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Tomkins, 1963), 긍정적 정서 상태에 있을 때

보다도 더 많은 정서조절을 필요로 한다(Dunn 

et al., 1991; Fabes et al., 2002). 이때 아동의 부

정적인 정서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이고 부정

적인 반응들은 정서에 대한 이해를 저해시켜, 

아동의 정서 각성 수준과 행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Eisenberg et al., 1996), 아동의 정서조절

을 손상시킨다(Hoffman, 1983). 부모가 자녀와 

상호 작용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명확한 예는 정지얼굴실험(still-face procedure)에

서 설명되고 있다(Tronick et al., 1978). 실험에

서 보인 바와 같이, 부모와의 비정상적인 상

호작용은 자녀에게 유효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부정적 정서와 각성상태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감정에 수반되는 심장박동, 호르몬 수

치, 신경계의 활성 변화로 자신의 감정을 조

절하기 어렵게 만든다(Tronick, 1989).

부모에 의해 거부되거나 부정당한 감정들은 

조절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결되

지 못한 감정이 되어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되

는데(Bowen, 1993), 이는 자녀가 부모의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정서적 표현까지 모델링하

는 과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Jorgenson, 1985). 부모가 자신을 대우한 방식

은 암묵적인 사회적 기억 속에 들어 있다가 

자녀에게 같은 시스템으로 전수되면서 부모

의 아동기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대물림되고

(Cozolino, 2014), 이러한 것들이 심리적 삶의 

대부분의 순간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며, 

이때 다양한 무의식적 정신 기제들은 각 개

인의 환경 속에서 유리하게 살아가도록 자동

적 자기 조절(automatic self-regulation)이라는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Bargh & Chartrand, 1999). 

Main과 Goldwyn(1998)은 성인애착면접(AAI: 

Adult Attachment Interview)을 통하여 부모 자신

의 애착유형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

라지고, 이는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형성과

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대인관계의 

경험도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안정 애착의 엄

마들은 자신의 아동기를 일관되게 기억하고, 

부정적․외상적 경험을 잘 처리하여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용성(availability)이 높았고, 회피

형 애착의 엄마들은 자신의 부모를 이상화하

면서도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거나, 

일관적이지 않고 억압과 부인의 방어기제로 

대응하며 이런 경향성이 자녀를 대할 때도 나

타났다. 불안-양가형 애착의 엄마들은 어린 시

절의 이야기가 많기는 하나 뒤죽박죽이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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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현재가 뒤섞여 여전히 자신의 부모에게 

집착하고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분노하느라 

자신의 자녀에게 집중하지 못했으며, 와해형 

애착의 엄마들은 혼란스럽고 모순된 행동을 

하는데 이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미해결된 외상과 슬픔을 암시하는 내용을 발

견할 수 있다.

이러한 애착의 대인관계 경험은 생물학적 

구조로도 전환된다(Cozolino, 2014). 초기 환경

에서 주 양육자가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거부

하거나, 감정과 스트레스의 표현에 부적절하

게 혹은 거절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아동의 

각성 조절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우

뇌의 피질과 변연계-자율신경계 회로 형성과 

관련 있다(Schore, 1994; Siegel, 1999; Cozolino, 

2002).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스트레

스를 조절하기 위해 타인을 활용하며 애착 대

상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불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같은 상황

에 HPA(시상하부-뇌하수체-아드레날린) 스트레

스 반응이 나타난다. 자율신경계가 부교감계 

각성 쪽으로 편향되면 회피형이 되고, 이런 

아동은 무기력하고, 심박률이 낮고, 활동 수준

이 낮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우울하고 위축되

어 있고 동기가 부족하다. 자율신경계를 교감

계가 지배하면 불안-양가형 애착 패턴이 되며, 

이들은 신경질적이며, 의존적이고, 감정을 폭

발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고, 

양육자는 아동에게 강하고 무질서한 감정을 

많이 쏟아붓게 되며(Cozolino, 2014), 이런 아동

은 충동 조절이 어렵고 적대적이며 버림받을

까 봐 불안해한다(Schore, 1994).

또한 강렬한 감정은 변연계, 특히 그 속의 

편도체라 불리는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편도

체는 우리에게 곧 닥칠 위험을 경고하고 시상

하부와 뇌간에 즉각 메시지를 보내 체내 스트

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몸 전체가 조화롭

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율신경계를 참여시킨

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일련의 반

응이 촉발되고 혈압, 심장박동 수, 산소흡입량

을 늘리는 신경자극이 일어나고 신체는 싸움-

도주반응을 준비하게 된다. 편도체는 시상에

서 전달된 정보를 전두엽보다 더 빨리 처리하

므로 유입된 정보가 생존에 위협이 되는지 여

부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결정을 내린다. 보

통 전두엽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

질지 예측하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생각

과 느낌, 감정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본 

다음 정서적 뇌에 미리 설정되어 자동으로 나

타날 수 있는 반응을 제어하고, 체계화하고 

조정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기능이 꼭 필요한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길들여진 동물처럼 행

동한다.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싸움-도주 

반응 태세로 돌입한다. 스트레스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려면 편도체와 전두엽의 기능이 균

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학대 등으로 인한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면 편도체와 내

측 전전두엽 피질의 균형이 급격히 깨지면서 

감정과 충동조절이 훨씬 힘들어진다(van der 

Kolk, 1996). 부모의 정서조절 방식이나 이에 

따른 반응 패턴은 자녀와의 대인관계 역동에 

있어 절차적 기억으로 각인되고(Ogden et al., 

2006), 아동 자신의 감정처리, 스트레스 조절, 

자기조절과 관련이 되며(Schore, 2000), 이는 인

생 전반에 걸쳐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을 무

의식적으로 이끌어 가는 정서조절 전략을 형

성하게 된다(Schore, 1994).

따라서 부모의 자녀 정서 상태에 대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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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무의식적 반응은 정서와 행동 패턴, 생리

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모가 자

녀의 모든 정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부

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적절히 표현하도록 

돕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녀와의 친밀감

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정서적 문제해결을 도

울 수 있고,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

킬 기회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Gottman et 

al., 1996). 또한 부모는 자녀의 부정 정서와 격

한 행동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부모 자신의 

정서조절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

해하는 것과 자녀의 생리적․정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

해서 의식적 느낌을 포함하여 무의식적 느낌

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Shore, 1994).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각성 변동 범위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Ogden et al., 2006), 

이는 자녀의 각성이 높아지면 그것을 진정시

키기도 하고, 낮아지면 자극해서 조절하기도 

하여 자녀가 최적의 상태에 있도록 하면서

(Schore, 1994), 자녀의 조절 불능의 상태들을 

끝까지 참아 주고 자녀 옆에 머무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Schore, 2003a).

세대 간 전이의 공통 매개로서의

정서내성범위

자녀가 버릇없이 굴고 말대꾸를 하거나, 격

한 행동과 심지어 일탈, 문제행동 등을 할 때

도 이런 순간들은 ‘인내해야’하는 순간이며, 

동시에 자녀의 성공을 도와줄 기회이고, 양육

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 된다(Siegel & 

Bryson, 2012). 아동의 정서조절 신경계가 제대

로 발달하려면 강렬한 감정이 너무 오래 지속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는 부모의 정

서조절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녀가 흥

분하고 불안해 할 때, 부모가 함께 동요하지 

않고 이러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고 처

리하게 된다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

는 법을 습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

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훈육할 수 있는 소중

한 기회를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감

정이든 효과적으로 경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인데, Siegel(1999)은 이를 

‘정서내성범위(Window of affect tolerance)’의 개

념으로 제안한다.

우리 각자는 정서내성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는 시스템의 기능이 방해받지 않으

면서 다양한 강도의 정서적 각성을 처리할 수 

있는데, 각성이 정서내성범위의 경계를 벗어

나게 되면 생각이나 행동이 혼란에 빠지게 된

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높은 강도의 각

성에서도 균형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생각하

고, 행동하고, 느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

들의 경우에는 분노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정

서가 아주 약한 정도로 활성화만 되어도 제대

로 기능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받기도 한다

(Siegel, 2012). 개인의 정서내성범위의 폭은 당

시의 마음 상태, 특유의 정서 유인가, 그리고 

그 정서를 불러일으킨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

라지며, 이는 자율신경계의 활동 측면과도 연

관된다(Siegel, 2012). 정서내성범위 밖으로 교감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심박동수와 호

흡이 증가하고 침습적인 이미지들과 감정, 몸

의 감각으로 괴로워하는 등의 과각성 상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반대로 부교감신경계가 활

성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심박동수와 

호흡이 줄고 ‘무감각하고’, ‘죽은 것 같은 느

낌’, ‘공허감’을 느끼는 저각성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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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den et al., 2006). 다른 자율신경계 조합도 

가능한데, 이는 일반적으로 교감신경계와 부

교감신경계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는 ‘머리가 폭발하고’, ‘몸은 긴장되는’ 

감각이 만들어지며, 어떤 이들은 이런 상태를 

‘폭발적인 분노’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부모 자신의 정서내성범위의 폭이 좁아 과

각성 또는 저각성 상태(hyper- or hypo-aroused 

states)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 예민하고, 예측불가능하고, 까다로

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변덕스럽고 정서내성

범위를 벗어나는 반응을 자주 보이며,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폭발은 많은 부모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정서내성범위가 이

러한 체질적인 특성도 있지만 경험적인 학습

에 따라 결정이 되기도 한다.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은 정서내성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 만약 통제 불능한 정서를 반복적으로 경

험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진정시키려 돕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이는 정서내성범위

를 좁히게 되고, 이때는 매우 혼란스럽고, 통

제 불가능한 느낌을 느끼게 되어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다. 그러나 까다로운 아동이라 하더

라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보다 세련된 방

법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정서내성범위를 

넘어서는 빈도와 강도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

한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도 정서내성범위

를 좁히거나 넓힐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지

쳐있거나, 신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상호작용으

로 인해 놀라게 되면 정서내성범위가 좁혀질 

수 있고, 이런 경우 다른 상황에서는 아주 가

볍게 각성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마음상태

에 따라 정서적으로 흥분하거나 눈에 띄게 당

황할 수도 있게 된다. 각성된 상태의 강도가 

정서내성범위를 벗어나면, 합리적인 사고에서

부터 사회적 행동까지를 아우르는 여러 과정

을 점령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행

동은 더 이상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느낄 

수 없고, 생각 또한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들은 행동 통제를 잃게 되

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행동과

는 다른 방식으로, 심각하게는 파괴적인 행동

을 할 수도 있다(Siegel, 2012).

특히 학대 및 방치와 같은 발달 기간 동안

의 외상을 경험하여 부적응적 애착 성향을 지

니게 된 부모들은 정서내성범위가 축소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서 부정정서 또는 격한 행동을 경험할 때 이

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

과 관련된다. 심지어 학대적인 양육의 경험이 

없는 부모라 하더라도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

가 정서내성범위 밖에 있다면, 자녀와의 정서

경험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의 정서내성범위에 

주목하고 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매 순간순간에도 부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면서, 폭발적으로 반응

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서적 어려움을 견디

면서 자녀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은 필

수적이다(Ogden, 2009).

무엇이 부모의 정서내성범위(Window

of affect tolerance)를 확장시키는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론이나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도록 돕는 것

이,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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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

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학

대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도록 하는가 하

는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

고, 여기서는 부모의 정서내성범위의 확장이 

학대적인 양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모가 자신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켜 자녀

에 대해 학대적인 양육으로 가지 않도록 도움

으로써, 그 자녀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고, 이는 자녀가 다시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확장된 정서내성범위에서 그의 자녀를 

학대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도록 하는데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쉬운 점은 현재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교육내용이 자녀의 발달단

계에 맞는 적절한 기대를 개발하게 하거나, 

자녀와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체벌 대신에 

긍정적인 훈육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

을 두고 있다(Barth, 2009). 실제 자녀를 양육하

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녀의 행동, 또

는 격한 행동, 부정적인 정서 표현의 모든 순

간에 부모가 교육을 통해 배웠던 것을 실천하

는 것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암묵적인 기억

의 형태로 체화되어있는 부모 자신의 훈육 방

식이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게 하고, 부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자녀와 연결된 상

태에서 대화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들에게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 또는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정서내성범위의 개념을 제안한 Siegel(1999)은 

우리 마음의 대부분이 비의식적(nonconscious)이

고, 이러한 비의식적 처리는 우리의 행동, 느

낌, 사고에 영향을 끼치고, 의식적인(conscious) 

마음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의식적으로 자각

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

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행동을 선택적으

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

한다. 의식적 자각은 정서조절에 영향을 끼치

고, 이는 자기 반영을 가능하게 하여 전략적 

사고와 행동을 보강하고 보다 더 적응적인 행

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강렬한 정서 

처리를 의식적인 부분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처음에는 의도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러한 능력들은 자동적인 것이 되어 상당한 힘

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이를 통하여 정서내

성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핵

심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해리되었거나 

숨겨져 있던 감정을 통합하는 것과 긍정적인 

정서 역량을 증가시키고, 몸의 절차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도 정서내성범위의 확장에 도움

이 된다. 이는 감정, 사고와 관련된 신체적 변

화를 트래킹하고 신체감각과 감정경험, 인지

경험을 언어로 명료화 시키는 것을 통해 가능

해진다(Ogden et al., 2006).

위에서 Ogden(2006)과 Siegel(1999)이 제안한 

정서내성범위의 확장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 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해 보았다. 첫째, 의식적 자각, 둘째, 긍정적인 

정서적 역량을 증가시키고, 몸의 절차적 성향

을 변화시키기, 세 번째, 핵심감정을 알아차리

고 표현하고, 해리되었거나 숨겨져 있던 감정

을 통합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의식적 자각과 관련하여 Ogden 

(2006)과 Siegel(1999)은 마음챙김의 효과에 대

해 강조한다. 마음챙김은 신체 감각의 변화, 

움직임, 감각 지각, 감정, 사고를 통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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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에서 펼쳐지는 경험을 바라보게 한다

(Ogden, 2006). 힘든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몸

의 감각과 움직임을 그냥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편안히 인식하고 그 자체를 

‘환영’하는 자세를 취하며(Siegel, 2002), 언어를 

통하여 경험을 기술하고 그 경험에 이름을 붙

인다(Kurtz, 1990; Ogden et al., 2006; Siegel, 

2007). 이렇게 내적 경험을 비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찰하고 기술하게 되면 전전두엽이 

관여하게 되어, 내적 경험을 행동화하기보다

는 관찰하고 인식하는 절차적 성향을 학습하

게 되고(Davidson et al., 2003), 정서내성범위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의식적 자각이 자기 반영을 가능하게 한

다(Siegel, 1999)는 것과 관련하여 정신화하기

(mentalizing)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신화하기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 상

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인지

능력, 특히 정서조절과 관련되어 있다(Fonagy 

& Target, 2002). 신념, 소망, 감정, 사고 등과 

관련된 개인의 정신 상태는 그것이 우리의 의

식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간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정신 상태에 관한 잘못된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이는 때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한다. 만약 정신화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면 대안적 가능성들을 숙고할 수 있게 되

고, 숙고만 하더라도 우리는 신념들에 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신화하기는 절차적이며 대개는 의식적이

지 않고, 직관적이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써 재빠

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정신화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발달 소인이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이지만 일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획득된다. 

양육자가 영아의 내적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

을 반영(mirroring)해 주면, 영아는 자신의 경험

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그들 자신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

게 된다. 양육자의 빈약한 정신화 또는 학대

적인 양육환경에서의 성장은 자신의 정서를 

확인하고 조율하고 표현하는 역량을 현저히 

축소시키며(Fonagy & Target, 2002), 이는 다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 상

태에 머물면서 그 상태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

하고, 정서들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Bateman & Fonagy, 2016).

두 번째, 긍정적인 정서 역량을 증가시키

고, 몸의 절차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도 정

서내성범위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 부정적 정

서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를 어떻게 장기적

으로 조절하는 가도 중요하며, 신체를 움직이

는 놀이, 스포츠, 춤 등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 

정서로 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러한 신

체활동들은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다

(Panksepp, 2006). 특히 놀이는 위협에 대한 두

려움, 자기 무가치감, 경직된 형태의 방어 등

을 다루는데 유용하고, 놀이체계와 연결됨으

로써 유머, 쾌활함, 탄력성이 나타나면서 전반

적인 행복감의 느낌을 키울 수 있어 힘든 상

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Ogden, 

2006), 환경에 잘 적응하는 섬세하게 조율된 

사회적 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기도 하다(Panksepp, 2006). 우리가 다른 사람

들과 함께 놀면 신체가 조율되는 느낌을 받고 

유대감과 즐거움을 경험하듯이, 부모들이 이

렇게 아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되

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주는 본능적인 느낌

을 경험하게 된다. 학대적인 양육의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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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주고받는 관계를 망가뜨리는데, 놀

이나 연주 등을 통해 공동의 리듬과 동시성

(synchrony)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녀와 서로 

연결되는 기회가 되고 부모 자신의 회복 과정

이 되기도 한다(van der kolk, 1996). 또한 우리 

몸에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데, 호흡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각성 체계를 직접 훈련

시킬 수 있다(van der kolk, 1996). 평온하게 호

흡하고 신체가 대체로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

도록 만들며, 심지어 고통스럽고 두려운 기억

에 접근하는 순간에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법

을 배우는 것도 정서내성범위의 확장에 도움

이 된다. 일부러 천천히, 깊고 고르게 호흡을 

반복하면 몸의 부교감신경계가 정신의 각성 

상태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van 

der kolk, 1996).

세 번째, 핵심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해리되었거나 숨겨져 있던 감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

모와 같은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겪는 트라우

마가 가장 많은데, 이는 자동차사고나 자연재

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것보다도 누군가

와의 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이 더 심

각한 영향을 미친다. 양육자가 자신을 공격하

게 되면 자녀들은 두렵고, 화나고, 좌절한 감

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공포를 혼자 처리하다 보면 절망, 중독, 만성

적인 혼란,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타인

에게 감정을 폭발적으로 분출해 버리기도 한

다.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성인이 된 뒤에도 마음속에 오랫동안 얼어붙

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어린 아이 같은 부분

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자신의 그런 부분에 

강한 혐오감과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회복되

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지금 현재 벌어

진 일처럼 느끼면서 압도되지 않고 그 기억을 

잘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van 

der kolk, 1996).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실제로 폭력의 세

대 간 전이를 단절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

가 전문가와의 치료적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었다. 정서는 자기조절과 대인관계의 의사소

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의

미있는 사건들의 경험은 지속적인 학습을 가

능하게 하여, 새로운 신경 연결을 자극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을 보듬어 주고 지지해 주

는 치료사와의 관계는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

이 된다(Siegel, 1999, 2010a, 2010b). 정서내성범

위의 확장을 위한 핵심감정의 경험에 있어 자

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드러내면서 고통스러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고, 오랜 세월 자신에

게조차 비밀로 간직된 조각난 과거의 일을 탐

색하도록 자신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치료사의 전문적 개입은 중요한 부분으로 여

겨진다. 물론 부모교육의 과정에 이를 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나, 학대를 경험한 부

모들의 정서내성범위 확장을 위한 교육적 측

면의 개입과 개인 치료적 접근을 모두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논  의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76.9%는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성인의 50% 이상

은 아동기(Kim, 2017; Ryu, 2017)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동기에 폭력의 경험이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폭력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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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많은 사

람들이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

도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학대의 경험

들이 절차적 기억으로 체화되어 자녀에 대해 

학대적인 양육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고도 자신의 양육방

식이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는 보고를 보면(Park & Han, 2020), 무엇이 자

녀에게 학대적인가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불

분명해 보이며, 이는 아마도 부모로부터 훈육

이라는 명목으로 경험한 학대적인 양육방식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방식에 

개입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특

히 그 중에서도 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부모가 왜 학대적인 양육

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 핵심 요

인으로 무엇이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학습이론, 애착이론, 사

회적 정보처리이론, 신경생리학모델, 행동유전

학 이론들의 핵심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위

의 이론들에 따르면 만성적인 학대와 폭력 등

의 외상경험은 후천적으로는 폭력을 학습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조절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어 반사회

적 또는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이는 다

시 후성유전학적 변화로 이어지게 해 다음 세

대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학대는 유전

(nature)에 의한 것과 양육(nurture)에 의한 것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요한 것

은 유전자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

라 환경적 경험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또 다른 

유전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

게 세대 간 폭력의 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며,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

함을 돌아보게 한다.

자녀가 자신감과 충분한 역량을 갖춘 성인

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힘겨운 일을 겪을 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매우 중요하다(van 

der kolk, 1996). 인생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상

실을 경험하게 될 때, 부모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자녀는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지만, 만약 보호자가 압도적인 고통의 원천

이 되거나 자녀가 어려운 순간에 부모를 이용 

할 수 없다면, 아이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

달리며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Winnette & Baylin, 2017).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자녀의 뇌와 

신체를 조절곤란(dysregulation)상태에서 조절

(regulation)상태로 전환하고, 자녀의 고통을 덜

어주며, 그 과정에서 위로받는 유쾌한 경험을 

제공하면, 자녀의 뇌는 고통에서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차분해지고 조절되는 것으로 바뀐

다(Tottenham et al., 2012). 따라서 아동이 마음

의 조절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부모가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를 진정시킬 수 

있게 되면, 안전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두

뇌발달이 촉진되므로(Winnette & Baylin, 2017), 

부모의 양육이 학대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도

록 자신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켜 자녀와 

접촉하는 매 순간에 자녀의 정서조절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내성범위의 개념을 폭력의 세대 간 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에 적용하고자 

제안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양육의 매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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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어야 할 유용한 틀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상

황이 이해가 되고 배운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

한 양육 행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문제

가 없겠지만, 부모가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수

많은 순간들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종종 어렵기도 하며, 일부 아이들은 특

히 이해하고 달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적절히 

반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아동기에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견디고 통합할 수 있는 정서내성범

위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아동의 신호를 정서내성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자율적 각성이 일어나서 공격-도망-얼어붙음

(fight-flight-freeze)의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는 

곧 아동에게 폭력적인 양육방식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을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기도 하지

만(Suh, 2001; Jo, 2010; Kim, 2018; Kim, 2018; 

Jo, 2019; Park, 2020), 부모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의 주 내용 조차도 자녀에 대한 정보제

공이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훈

련하는 요소가 많았고, 주로 인지 및 행동 영

역에서의 효과들을 검증하고 있다(Park, 2018).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양육과정에서 폭력의 

경험은 개인의 정서, 행동, 생리적 반응에 영

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반응들은 의식적․

무의식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

지나 행동차원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이전에 감정을 견딜 수 있고 경험이 통합될 

수 있는 상태인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넓은 정서내성범위를 가

진 사람들은 더 심한 각성을 견뎌내고, 복잡

하고 자극적인 정보를 통합하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

고 이야기할 수 있고, 동시에 적절한 감정과 

자기감을 느낄 수 있다. 좁은 정서내성범위를 

가진 사람들은 각성의 변동을 다루기 힘들고, 

그 변동을 조절되지 않는 각성상태로 경험한

다. 최적의 각성 상태에서는 대뇌피질의 기능

이 유지되는데, 이것은 인지적․정서적․감각

운동적 차원에서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Ogden, P. et al., 2006).

따라서 부모 자신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부모교

육에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고, 

이에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로 제

시하였다. 첫째, 의식적 자각과 관련하여 감정 

및 신체에서 일어나는 내적 경험을 비판적이

지 않은 방식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도록 하는 

마음챙김과 정신화, 둘째, 긍정적인 정서적 역

량의 증가와 몸의 절차적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호흡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활동을 통

해 각성 체계를 직접 훈련시키는 것, 셋째, 핵

심감정을 표현하고 해리되었거나 숨겨진 감정

을 통합하기 위해 어린 시절 부모로 부터의 

학대 경험들이 지금 현재 벌어진 일처럼 느끼

면서 제압되지 않고 그 기억을 잘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상담사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

의 연구와 부모교육 또는 양육의 과정에 반영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요인별로 효과성이 검

증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세

대 간 폭력의 전이 예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의식적 자각과 관련하여 제안한 마음

챙김과 아동기 학대경험과의 관련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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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를 살펴보면, Whitaker 등(2014)은 2,200

여명의 지역사회 인구를 대상으로 아동기 외

상과 성인기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고 마음챙

김 수준이 상위 25%내에 속하는 사람들은 중

간 또는 낮은 수준의 사람들에 비해 건강문제

를 가질 위험률이 50%이상 더 낮았고 마음챙

김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아동기 학대가 우울

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예측했지만 

마음챙김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English, 2012). 국내연구로

는 마음챙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동과의 갈

등과 아동학대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

며(Gu & Hong, 2019),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인한 신경성 폭식증 증상에서 마음챙김이 완

충적 조절효과가 있었고(Lee, 2017), 따라서 마

음챙김은 아동기 학대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완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작

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정신화 정도는 자녀에 대한 양

육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포함한 열악

한 양육환경에서의 성장은 부모의 비정신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하여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서 방임과 학대, 무관심, 대화와 표현이 

없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특성으로 

나타난다(Lee & Lee, 2016). 게다가 아동기 정

서적 외상을 경험한 성인은 정신화 수준에 따

라 성인기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이

호섭, 2020), 정신화 능력이 낮은 경우에 아동

기 학대 경험과 관련될 경우 정신병리로 이

어지기도 한다(Fonagy et al., 1996; Shim, 2010; 

Kim, 2018). 아동기의 외상 경험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 경

험에 대한 성찰과 정신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Kim, 2014).

둘째, 아동기 학대와 같은 강렬한 외상 경

험의 기억은 일반적인 이야기 형태와는 달리 

감각운동체계에 입력이 되므로, 외상 사건의 

노출로 인한 불안과 각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완훈련이 필수적이다(van der Kolk, 1996). 호

흡 등의 이완훈련은 외상 경험으로 인한 신체 

생리적인 변화를 되돌리고 학대 외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경험을 

견디면서 불안을 완화시키도록 한다(DeBellis et 

al., 1999).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 집중

하고 호흡이 빠른지 느린지 스스로 느껴 보면

서 몇가지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세어 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Emerson & 

Hopper, 2011), 호흡법이 바뀌면 분노, 우울증, 

불안과 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Philippot 

et al., 2002; Sovik, 1999). 또한 긴장되어 있는 

신체감각을 이완시키기 위해 놀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성적인 학대와 같은 트

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은 즐거움을 경험한 적

이 거의 없거나 그럴만한 여유가 없어 이를 

느끼는 능력이 상당히 파괴되어 있고, 따라서 

즐거움을 느끼는 역량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상당히 커지고(Migdow, 2003), 

트라우마와 관련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Resnick, 1998). 특히 쌍을 이뤄서 하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이 있으며(Schore, 2003a), 

함께 놀면 신체가 서로 조율되는 느낌을 받고 

유대감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van 

der Kolk, 1996). 어머니가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데(Kim, 2010; Jeon, 2016; Choi, 

2017), 이는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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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대방에 대한 조망, 사고, 감정, 의도 등

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타인에게 적절하게 대

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Patterson et 

al., 1990).

셋째, 아동기의 폭력적인 양육의 경험은 그 

누구와 있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

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은 세상과 다시 관계 맺는 법

을 배우는 토대가 된다(van der Kolk, 1996). 

세상과 안전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있어서 

상담사의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사의 대인관계기술(예; 공감, 따뜻함)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기술도 필요하지

만, 상담사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therapeutic 

relationship)가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주

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Norcross, 2011). 따

라서 폭력적인 양육을 경험한 부모들을 만나

는 상담사들이 안전애착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을 만나는 

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다만 폭

력에 노출된 사회복지사들의 소진과 이차외상

에 관한 내용(Yoon & Park, 2004; Kong, 2005; 

Park & Yoon, 2011)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폭력적인 양육을 경험한 이들과 함

께 일하는 상담사들은 이러한 경험이 한 개인

의 사고와 감정, 신체적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서

내성범위에 대한 이해는 상담 장면에 오는 이

들의 상태와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이들이 침착하게 안정을 찾도록 

돕고, 트라우마 기억과 과거 사건이 현재에 

재현되는 것을 잠재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

계를 다시 형성하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하여

(van der Kolk, 1996), 이들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단절

을 위해 부모들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

과, 실제로 마음챙김이나 정신화를 통해 의식

적 자각을 돕는 것이 아동학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들은 있으나, 그 외에 긍정적인 

정서역량 증가나 몸의 절차적 성향을 변화시

키는 것과 핵심감정의 표현이나 숨겨진 감정

의 통합을 위한 상담사와의 관계가 아동학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들은 살펴볼 수 

없었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외상 경험으로 인한 정신건강관련 

문제를 가진 6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몸의 절

차적 성향의 변화와 관련 있는 요가 세션을 

진행한 후에 PTSD의 증상과 부정적 긴장을 

감소시키려는 활동들(예: 자해), 그리고 해리 

및 우울 증상의 감소가 있었다(Rhodes, A. et 

al., 2016). 또한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감각운동치료(Sensorimotor 

psychotherapy)는 신체 인식(body awareness)과 

해리, 진정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Langmuir, J.I. et al., 2010), PTSD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신체중심치료(body-focused therapy)인 

SE(somatic experiencing)는 PTSD 증상 및 우울 

증상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m, D. et al. 2017). 전통적인 심리 치료뿐

만 아니라 기존의 부모교육이 인지와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최근의 

연구결과들이 아동학대를 포함한 외상을 경험

한 사례들에 대해 신체 기반의 치료들을 접목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이 가진 어려움

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신체 기반의 접근법

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PTSD의 치료에서 상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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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의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과 감

정 조절 능력의 매개 영향은 성공적인 치료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Karver, M. 

S. et al, 2006), 치료적 관계 중에서도 치료사의 

정신화가 내담자의 사회적 이해능력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고(Fonagy, P., & Allison, E., 

2014), 따라서 국내연구에서도 아동기 학대경

험을 가진 부모들을 만나는 상담사들의 어떤 

요소가 중요한 치료 요인이 되는지를 파악하

려는 연구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아동학대로 인해 수많은 감정적 

상처와 여러 기능 영역에 걸친 어려움 및 사

회적 문제들로 이어지는 결과들을 이해하는데 

진전을 보이기는 했지만(Widom, 2000), 아동학

대의 단절에 필요한 증거기반의 연구들은 실

제로 매우 적다. 부모들에게 단순한 양육기술

의 전달이 아니라 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대

한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양육방식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설계와 효

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매우 필요하다. 따

라서 정서내성범위와 관련한 변인연구가 좀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모의 학대적인 양육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

증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의식을 포함한 무

의식적인 과정이며(Cozolino, 2006), 매 순간의 

양육방식을 의식하기란 쉽지 않고, 그래서 절

차적 기억으로 내재되어 있는 양육의 방식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많은 부모들이 양육방식의 변화를 위해 책도 

읽고, 유익한 영상을 보기도 하며, 부모교육에

도 참여하지만, 막상 자녀의 모든 순간에 학

습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 기억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

서조절과 행동 패턴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

고, 이러한 무의식적인 절차적 기억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정서내성범위의 개념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

화를 위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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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igation of Mechanism

to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Focus on The Window of affect tolerance

Mi-Hee Koo                    Young-Soon Le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y parents, who ar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violently against their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and to find out the mechanisms of 

what foactors affect the most in the process of transmission. First, social learning theory, attachment 

theory,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neurophysiological models, and behavioural genetics were 

presented as theories that expla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and its core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Second, parents’ affect regulation of their children’s emotions leads to abusive parenting, 

affecting their emotions, behavioral patterns, and physiological responses, and how this process explain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ents’ affect regulation 

strategy to prevent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to this end, we will try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the parent’s affect regulation system within this range by applying the window of affect 

tolerance(Seigel, 1999), which is a state in which any affect can be effectively experienced and controlled. 

Finally,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is, examined the factors effective in expanding the 

window of affect tolerance, and suggested content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unseling and 

curriculum for parents who have experienced abusive parenting.

Key words : child abuse, Window of affect toleranc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affect regulation 

strategy, 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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